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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. 그 책들 속에는 항상 장군이 <난중일

기>를 썼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. 장군께서 전쟁 중에 쓴 일기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

금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읽게 되었다. <난중일기>를 보면서 위인전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

느낌이 들었다. 먼저 자세한 날씨의 기록부터 전쟁 중에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모습에서 

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장군의 충성심과 성실함이 가깝게 느껴졌다. 활 쏘는 연습을 열심

히 하고 전투 방법을 연구해 ‘학익진’, ‘장사진’ 등으로 승리를 거두고 거북선 개발을 위해 

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마지막에 포탄을 맞고서도 육체의 고통을 참고 “나의 죽음을 알리지 

마라”라고 힘겹게 말하며 죽음 앞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. 한 사람이 죽음

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장군께서는 위대한 애

국심과 충성심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낸 것이다.

 또 <난중일기>에는 장군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였는지가 잘 나타나있다. 아버님 제

삿날 슬퍼하는 모습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내용에서 아들

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었다. 촛불을 밝히고 나랏일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

고 피난 중인 임금님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또 통곡할 노릇이라고 슬퍼하며 원균의 모함을 

받고도 백의종군하여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장군이 임금님과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

게 해준다. 장군은 또 배고픈 부하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애쓰고 아픈 아들을 걱정하며 애 

끓는 사랑을 표현했다. 그리고 <난중일기>를 읽으며 장군께서는 글 솜씨도 뛰어난 분이라

고 생각했다. ‘어스름 달빛이 누각을 비치는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시를 읊으며 휘파람

을 불었다.’ 라는 글에서 장군의 시인다운 기질을 알 수 있었고 일기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

시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었다. 포탄이 터지는 전쟁 중에서도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잃지 않

은 장군이 더욱 더 위대해 보인다.

 <난중일기>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 기록이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

어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국보이다.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록되었다. 이렇게 

개인의 일기가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니 반성이 된다. 앞으로 일기를 열심히 

써서 나의 삶을 기록하고 후에도 남기고 싶다.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본받아

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성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

싶다.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

각하게 했다.


